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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일간의 절규와 투쟁"...서울본부 주관 아리셀 추모문화

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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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56일을 맞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시민추모문화제가 열렸다. 민주노총 서울본

부와 아리셀 참사대책위는 추모제를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에스코넥과 삼성의 책임을 물었다.

이번 집회는 애도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외주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중대재해를 방치하고, 노동자 안전을 외면하는 삼성과

에스코넥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참사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구조적 불법 행위"라며 "23명의 희생을 헛

되게 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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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이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참사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고, 모든 과실을 자신의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떠넘

기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후안무치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며

"아리셀과 원청인 삼성은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의 투쟁으로 저들이 외면하고 있는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외쳤다.

양한웅 아리셀참사대책위 공동대표는 투쟁경과 보고를 통해 "교섭 요구조차 외면하는 에스코넥과 박순관은 법망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의 반노동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더 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활동가는 "삼성전자가 협력사의 안전 관리를 외면하는 이상 중대재해는 멈추지 않는다"며 "중

대재해는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외면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지역 집중연대로 온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부 이혜종 지부장은 "이번 참사는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귀를 열고 연

대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강남 한복판의 화려한 빌딩들 뒤에서 이른 새벽 김밥 한 줄로 하루를 시작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금융노조 김인식 지부장은 "이번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를 단지 도구로 여긴 기업의 탐욕과 비윤리적 경영으로 발생한 비극"이라

며,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 행태는 결국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이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리는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할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투쟁을 통해 그 시

작을 알리자"고 결의했다.

한편, 문화제 이후 참가자들은 삼성사옥을 한 바퀴 도는 행진을 진행하며 노동자 희생의 책임을 묻는 구호를 외쳤다. 행진 중 삼성화

재 애니카지부와 유가족협의회 김태윤 대표는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유가족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연대를 멈

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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